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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성인의 COVID-19 스트 스와 우울의 계:

SNS 이용강도로 조 된 상향비교의 매개효과

은 지† 최 기 하 정 희

한양 학교 /학생 한양 학교 /교수

본 연구는 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COVID-19 스트 스가 우울에 미치는 향에서 SNS 상향

비교와 SNS 이용강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여 각 변인 간의 계를 탐색하고, 규명

하고자 하 다. 이를 해 온라인 설문 링크를 구성하 고, 최종 으로 총 280부의 자료를 분

석에 활용하 다.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. 첫째, COVID-19 스트 스, SNS 상향

비교, 우울은 각각 정 상 을 나타내었으며 SNS 이용강도는 COVID-19 스트 스와 부 상

, SNS 상향비교와는 정 상 을 나타내었고 우울과는 유의미한 상 을 나타내지 않았다.

둘째, COVID-19 스트 스가 우울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으며, 여기에서 SNS 상향비교가 부

분 매개하 다. 셋째, COVID-19 스트 스와 SNS 상향비교 사이의 계를 SNS 이용강도가 조

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마지막으로, COVID-19 스트 스가 SNS 상향비교를 통하여 우울에

미치는 간 인 향을 SNS 이용강도가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를 통하여 COVID-19

스트 스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기 성인의 우울과 련한 함의를 몇 가지

제시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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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는 국

에서 시작되었고 약 2년 만에 세계 으로

감염자의 수가 거의 2억 2천만 명에 이르고

있으며, 이는 계속 되어 증가하고 있는

추세이다. 국내 한 확진자의 수는 30

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, 코로나로 인한 사망

자 수는 약 3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(질병 리

청, 2021.09.25).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지침에

도 불구하고, 많은 신규 확진자가 추가되고

있어서 지 과 같은 상황은 상당 기간 유지

될 것으로 보인다. 이에 COVID-19와 함께 살

아간다는 뜻의 ‘ 드 코로나’라는 용어도 등장

하 으며, 정부도 지속 으로 코로나 련 정

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(배 경, 2021).

COVID-19 발생은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

를 야기하 고, 이와 같은 변화는 많은 사람

들의 심리 인 요소에도 큰 향을 미쳤다.

COVID-19 발생 이후 ‘코로나 블루’라는 신조

어가 등장하 는데, 이는 비록 정식 진단명은

아닐지라도 사회 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

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(김

원형, 2020). COVID-19 이후 사람들은 자신도

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, 인 계 여가

생활의 감소, 직장환경의 변화로 인한 경제

어려움과 취업난 등 다양한 스트 스를 경험

하고 있다(문화진, 2021; 신 림 외, 2021; Cao

et al., 2020; David & Robert, 2021). 특히,

COVID-19와 련된 정보를 얻기 한 어 리

이션을 자주 할수록, 경제 인 어려움을

경험하거나 가족 간의 갈등 수 이 높을수록

불안, 우울을 더 쉽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

다(이동훈 외, 2020). 이에 김은하, 박소 , 이

지, 박 (2021)에 의해 COVID-19로 인한 심

리 향을 연구하기 한 기 자료로써

련된 척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, 한국인들

을 상으로 한 COVID-19 스트 스 척도가

개발되었다. 김은하 외(2021)는 우리나라에서

찰되는 COVID-19와 련한 스트 스를 ‘감

염에 한 두려움’, ‘사회 거리두기로 인한

어려움’, 그리고 ‘타인에 한 분노’의 세 가

지 하 요인으로 구성하 다. 감염에 한

두려움은 자신이나 가족, 친구 등 친 한

계의 사람들이 COVID-19에 감염될지도 모른

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(Serafini et al.,

2020). 사회 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움은 일상

생활의 활동 반경, 취미생활, 회식, 사 모임

등이 격하게 제한되면서 고립감, 외로움, 경

제 어려움 등을 느끼는 것이다. 마지막으로

타인에 한 분노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

개인이나 특정 단체 등에 한 개심을 의미

한다. 서양에서는 동양인에 한 오가 격

하게 증가하 고(Tessler, Choi & Kao, 2020), 우

리나라도 청와 의 국민청원 게시 에 국인

들에 한 입국 지 요청 게시 에 76만 명

이 넘은 사람들이 동의하고, 이후 꾸 히 비

슷한 청원 이 업로드 되는 등 COVID-19와

련하여 특정 집단들에 한 오가 증가한

것을 쉽게 할 수 있다(박선미, 2020).

COVID-19 이 부터 스트 스는 우울을

측하는 주요한 요인 하나로 지 까지 연구

되어왔다. 김나 과 우종민(2006)은 스트 스

가 신경학 으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

하 으며, 박경(2009)은 스트 스가 우울에

향을 미치는 것을 마음챙김과 낙 주의가

재할 수 있음을 검증하 다. 성인을 상으로

한 연구에서는 스트 스가 우울에 미치는

향을 자아존 감과 삶의 의미가 매개함을 확

인하 다(박 례, 박선아, 재희, 2019). 한,

정주리, 김은 , 최승애, 이유정, 김정기(2015)

는 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학생을 상으



은지․최기 ․하정희 / 기 성인의 COVID-19 스트 스와 우울의 계: SNS 이용강도로 조 된 상향비교의 매개효과

- 209 -

로 스트 스가 우울을 측하며, 심한 경우

자살생각에도 향을 다는 것을 확인하 다.

이 외에도 학생의 스트 스가 우울, 더 나

아가 자살 실행 가능성에 향을 다는 것을

확인한 연구도 있다(양 , 이경주, 고혜연, 이

상민, 2020). 기 성인의 주요 과업 하나

가 취업임을 감안할 때, 구직자를 상으로

한 이은정, 심민정, 최 주(2019)의 연구에서는

스트 스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속박감이

매개하고 국화, 자기비난이 조 한다는 것

을 밝히기도 하 다. 그 외에도 기 성인에

집 된 연구들에서 한 스트 스와 우울 간

의 상 이 보고되고 있다(서인균, 이연실,

2014; 손정민, 김 수, 이은희, 2015).

COVID-19 발생 이후, 한국트라우마스트

스학회와 보건복지부(2021)가 실시한 코로나바

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실태조

사에 의하면,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우울

감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. 한,

임유하(2021)는 코로나 블루와 련한 키워드

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조사한 바 있는데,

상 20개 키워드에 ‘우울감’, ‘장기화’, ‘무기

력증’, ‘스트 스’, ‘사회 거리두기’, ‘심리지

원’, ‘상담’, ‘정신건강’ 등이 나타났다. 이는 C

OVID-19 스트 스가 우울증의 주요 진단 기

인 우울한 기분,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하는

무기력 등에 큰 향을 주며, 이에 한 응

방안으로 심리 지원이나 상담이 두되고

있음을 의미한다. 이처럼, 스트 스와 우울 간

의 계에 한 연구가 지속되어왔고, 최근 C

OVID-19로 인하여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들

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COVID-19

스트 스가 우울에 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

체 으로 밝히는 것은 향후 심리정서 지원

서비스나 상담 장면에서 요하다고 할 수 있

다. 이에 본 연구는 김은하 외(2021)가 타당화

한 COVID-19 스트 스 척도를 사용하여 우울

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

다.

앞서 일반 인 스트 스가 우울에 미치는

향이 많은 변인들에 의해 매개된다는 선행

연구들을 언 한 바 있다(박경, 2009; 박 례

외, 2019; 이은정 외, 2019). 이를 토 로 본

연구에서는 COVID-19 스트 스가 우울에 미

치는 향도 매개하는 변인이 있을 것이라고

가정하 다. 특히, COVID-19 스트 스와 우울

간의 경로를 SNS 상향비교가 매개할 것이라고

가정하 다. SNS 상향비교라는 개념은 Festinge

r(1954)가 제안한 사회비교이론으로 설명할 수

있다. 이 이론은 사회비교를 사람이 자신의

생각이나 능력을 평가하기 한 내 기 이

없을 때, 주어진 상황이 명확하지 않을 때, 혹

은 어떤 상황에 한 기 이 없을 경우에 타

인을 찰하며 자신의 상황과 비교를 하는 것

으로 정의한다. 그 에 자신의 상황보다 상

으로 더 좋은 타인의 상황에 하여 비교

하게 되는 것을 상향비교라고 하는데, SNS 상

향비교는 이를 SNS 공간에서 하는 것이라고

할 수 있다. 즉, SNS 공간에서 타인의 게시물

이나 팔로워 수 등에 한 상향비교를 하는

것을 의미한다.

상향비교는 스트 스 상황에서 빈번하게 나

타나는 정서 심 처 에 하나로 알려져

있다(Buunk & Gibbons, 1997). 국에서 성인을

상으로 한 연구는 COVID-19 스트 스는

SNS를 사용하면서 경험하는 상향비교와 .30

이상의 강한 정 상 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

다(Yue, Zhang & Xiao, 2021). 한국에서

COVID-19 스트 스와 SNS 상향비교 간의

련성은 아직까지 직 으로 밝 진 바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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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, 서경 (2011)의 연구에서는 스트 스

가 상향비교와 정 상 이 있고, 이때 상향

비교가 정정서를 이고 부정정서를 증가

시키는 측변인의 역할을 한다고 하 다.

한, 유형욱과 손달호(2017)의 연구는 응답자의

80% 이상이 20∼30 의 성인을 상으로 하

여 SNS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스트 스와 상향

비교가 서로 련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.

이를 토 로 우리나라 한 국의 결과와 유

사하게 COVID-19 스트 스와 SNS 상향비교가

서로 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.

상향비교는 부정 정서를 야기하는 표

인 변인 하나이다(Aspinwall & Taylor, 1993).

상향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에 한

실망감, 무능함을 경험하며(장은 , 한덕웅,

2004), 우울, 불안 등이 높아진다(Kulik &

Gump, 1997). 특히, SNS는 시공간에 제약을

받지 않고 타인이 정 인 부분만을 단편

으로 선택하여 게시한 것을 보게 된다

(Papacharissi, 2002). 따라서 SNS에서의 상향비

교는 자신에 한 부정 인식을 유발할 수

있다(De Vries & Kühue, 2015; Valkenburg, Peter

& Schouten, 2006).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

에서는 부정 인 사회비교가 직 으로 우울

에 향을 주는 것을 입증하 으며(임지숙, 양

난미, 2020), 이는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

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(이승욱, 최윤

, 이 우, 2019). 임혜린(2020)은 성인의 수동

SNS 이용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상향비

교가 매개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으며, 이세

과 박주희(2021)는 청소년을 상으로 하여

SNS 상향비교가 우울에 향을 미치는 것을

검증하 다. 이 외에도 많은 선행연구들(정소

라, 명호, 2015; 정소라, 명호, 2017; 조성

윤, 노환호, 이병 , 임혜빈, 2020; Brown &

Tiggemann, 2016; Hwang, 2019; Li, 2019; Lup,

Trub & Rosenthal, 2015)은 SNS 상향비교가 우

울을 측한다고 보고하고 있다. 이를 종합해

보면, COVID-19 스트 스는 우울을 증가시키

는 요인이며, 여기에서 SNS 상향비교가 매개

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.

이에, 본 연구에서는 COVID-19 스트 스, SNS

상향비교, 그리고 우울 간의 계가 어떠한지

를 구체 으로 확인하고자 한다.

COVID-19 스트 스와 SNS 상향비교 간의

련성에도 불구하고, COVID-19 스트 스가

SNS 상향비교를 일 성 있게 측한다고 확신

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단할 필요가 있을 것

이다. 실제로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친교,

타인의 게시물 감상 등을 주된 사용 이유로

응답하 으며, 스트 스와 련된 이유는 응

답 순 안에 들지 못하 다(과학기술정보통

신부, 2021).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

도 표 인 SNS 하나인 페이스북을 과도

하게 사용하는 것에 스트 스가 직 인

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 다(신성만, 송용수,

오 성, 신정미, 2018). 따라서 스트 스와 SNS

이용 SNS 상향비교 간의 련성에 있어서

일 성이 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각 변인들

간의 계를 조 하는 변인의 가능성을 시사

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. Baron과 Kenny(1986)

는 측변인과 거변인 간의 계가 선행연

구마다 일 으로 도출되지 않을 때, 조 효

과를 검증한다고 하 다. 한, 서 석(2010)은

이를 상담심리 역의 연구에서 매개효과와

조 효과를 구분하여 연구가설을 세울 수 있

다고 제시한 바 있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

COVID-19 스트 스와 SNS 상향비교 간의

계를 조 하는 변인으로 SNS 이용강도를 설정

하 다. 즉, COVID-19 스트 스가 SNS 상향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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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와 련될 것이며, 이때 SNS 이용강도가 클

수록 상향비교를 더 많이 하고 결과 으로 우

울감을 크게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. 실제로

과다한 SNS 이용은 SNS 피로감, 우울, 낮은

주 행복감 등의 다양한 심리 부 응을

측하고 있다(차경진, 이은목, 2015; Mai-Ly,

Robert & Linda, 2014).

SNS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시물의

부분은 행복한 모습, 정 인 내용으로 이루

어져 있다. 직 오 라인 장에서 상호작용하

지 않기 때문에 SNS 공간에서 자신의 좋은 이

미지를 형성하고자 한다(Elison, Heino & Gibbs,

2006). 만약, 이와 같은 SNS 게시물의 특성을

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SNS에서 다양

한 정보와 타인의 소식을 하는 빈도가 높아

지면,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향비교에 참여

하게 된다(정소라, 명호, 2017). 즉, SNS 공간

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상향비교를 일으키

기에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(Ozimek, Baer

& Förster, 2017). 한, 표 인 SNS 하나

인 인스타그램 사용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

서 SNS 이용강도와 우울의 계를 상향비교가

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뒷받침된다(조성윤

외, 2020), 이를 토 로, COVID-19 스트 스는

SNS 상향비교를 측하며, 두 변인 간의 계

를 SNS 이용강도가 조 할 것으로 상할 수

있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VID-19 스트 스

와 SNS 이용강도가 각각 SNS 상향비교에

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, 두 측변인의 상호

작용효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.

한편, 202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

서에 의하면, 우리나라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

스(Social Network Service: SNS) 이용률은 2019년

까지 감소 추세 으나, 2020년에 증가 추세로

바 었다(과학기술정보통신부, 2021). 특히,

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 20 의 경우

90.7%가 SNS를 사용한다고 보고하여 연령

가장 높은 비율을 보 다. 30 의 경우

에는 2019년에 비하여 1년 만에 무려 9%가

상승하여 86.2%의 비율을 나타내어 연령

두 번째로 높았다. 활동 반경이 넓은 성인

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SNS 이용률 증가는

COVID-19로 인하여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

장소가 오 라인 장에서 온라인 장으로 옮겨

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. 한, 20∼30 는 가

장 많이 사용하는 SNS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

램으로 동일하 지만 40 이상에서는 카카오

스토리 사용량이 많았다. 이를 토 로 2∼30

는 SNS를 사용하는 수 과 양상이 비슷하다

고 할 수 있으며, 40 이상의 성인과 구분되

어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

다. 이와 같은 20∼30 의 시기는 성인기 발

달단계에서 성인 기로 구분되며, 이 시기에

해당하는 성인들은 일반 으로 취업 결혼

을 하며, 가정이나 직장, 친구, 사회에 헌신하

게 된다(Levinson, 1986). 장휘숙(2008)에 따르면,

국내에서도 발달과업의 성취가 늦어지고 있는

추세에 따라 20∼30 가 성인 기로 구분된

다. 이에, 본 연구는 사회·경제 으로 왕성한

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 기의 사람들을 상

으로 선행연구에 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

모형을 설정하 다.

연구문제 1. COVID-19 스트 스, SNS 이용

강도, SNS 상향비교, 우울 간의 상 계는 어

떠한가?

연구문제 2. COVID-19 스트 스가 우울에

미치는 향에서 SNS 상향비교의 역할은 어떠

한가?

연구문제 3. COVID-19 스트 스와 SNS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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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비교 간의 계에서 SNS 이용강도의 역할은

어떠한가?

연구문제 4. COVID-19 스트 스가 우울에

미치는 향에서 SNS 이용강도와 SNS 상향비

교의 역할은 어떠한가?

방 법

연구 상

본 연구는 SNS를 이용하는 기 성인 350

명을 상으로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온라

인 링크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

다. 설문 조사 시 SNS를 이용하는 기성인들

에게 본 연구의 목 취지를 안내하고 이

에 동의한 자발 인 참여자에 한하여 응답을

실시하 다. 설문지는 본 연구 문제의 합성

을 고려하고 타당화 되어 있는 측정도구로 한

국 COVID-19 스트 스, SNS 상향비교, SNS

이용강도, 한국 CES-D 4개의 척도로 구성되

었다. 총 55문항으로 응답에 필요한 시간은

평균 으로 약 15분 내외 다. 설문에 응답한

연구 상의 인구통계학 정보를 확인하기

해 성별, 만 연령, 결혼 여부, 직업, 최종학력,

SNS를 사용할 때, 가장 자주하는 행동 유형,

주로 사용하는 SNS을 확인하 다. 배포된 설

문지 351부 에 락한 문항이 있거나 한 번

호로 응답하여 고정반응의 양상을 보인 불성

실한 설문지 71부를 제외한 총 280명의 최종

설문지를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 다. 연구

에 응답한 남, 여 성별의 비율은 각(50%)로 이

졌으며, 연령(만)에서는 20세 이상 29세 미

만(37.9%), 30세 이상 39세 미만(62.1%)으로 구

성 되었다. 한 결혼 여부를 살펴보면 미혼

(65%), 기혼(34.6%)으로 나타났다. 응답자들의

자주하는 SNS는 인스타그램(55.1%)로 가장 높

은 퍼센트를 차지하 으며 페이스북(22.1%),

블로그(12.4%), 트 터(5.1%), 기타(3%)에는 유

튜 , 틱톡, 카카오톡, Weibo, 다음카페 등이

있었다. 마지막으로 클럽하우스(2.3%)를 차지

하 다. 응답자들의 SNS를 사용할 때, 가장

자주하는 행동유형은 다른 사람이 SNS에 올린

이나 사진을 단순히 보기만 함(반응은 하지

않음)이 (46.4%)로 가장 높은 유형을 나타냈으

며, 다른 사람의 SNS에 댓 , 좋아요 등의 반

응을 표시(24.6%), SNS를 통해 심 있는 분야

에 한 정보 획득(15%), 자신의 SNS에 , 사

진, 동 상 등을 게시(13.9%)의 순 의 행동을

확인할 수 있었다.

측정도구

한국 코로나 19 스트 스

기 성인의 COVID-19 스트 스를 측정하

기 해 김은하 외(2021)가 개발 타당화한

도구로 한국 COVID-19 스트 스 척도를 사

용하 다. 한국 COVID-19 스트 스 척도는

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하 구

성요인은 감염에 한 불안, 사회 거리두기

의 어려움, 타인을 향한 분노로 구성된다. 구

체 인 문항의 로는 ‘언제 어디서 코로나에

그림 1. 연구모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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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될지 몰라 불안하다.’, ‘코로나로 인해 가

족이나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해 힘들다.’

등이 있다. Likert식 5 척도로 COVID-19 팬

데믹을 경험하며 느끼는 스트 스 정도에 따

라 (1 )에서 ‘ 그 지 않다’ (5 )까지 ‘매

우 그 다’ 를 표시하여 높은 수는 해당

역에서 스트 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

다. 김은하 외(2021)연구의 총 문항 내 합치

도(Cronbach's α)는 .914 으며, 세부 요인1의 감

염에 한 두려움은 .925, 세부 요인2의 사회

거리 두기로 어려움은 .808, 세부 요인3의

타인에 한 분노는 .890이었고, 본 연구에서

는 .835로 확인되었다.

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(%)

성별

남자 140 50.0

여자 140 50.0

계 280 100.0

연령(만)

20세 이상 29세 미만 106 37.9

30세 이상 39세 미만 174 62.1

계 280 100.0

결혼 여부

미혼 182 65.0

기혼 97 34.6

기타 1 0.4

계 280 100.0

주로 사용하는 SNS

(복수응답)

인스타그램 239 55.1

페이스북 96 22.1

클럽하우스 10 2.3

트 터 22 5.1

블로그 54 12.4

기타 13 3.0

계 434 100.0

SNS를 사용할 때,

가장 자주하는

행동유형

자신의 SNS에 , 사진, 동 상 등을 게시 39 13.9

다른 사람의 SNS에 댓 , 좋아요 등의 반응을 표 69 24.6

다른 사람이 SNS에 올린 이나 사진을

단순히 보기만 함(반응은 하지 않음)

130 46.4

SNS를 통해 심 있는 분야에 한 정보 획득 42 15.0

계 280 100.0

표 1. 연구 상자들의 인구통계학 정보(N=28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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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NS 상향비교

기 성인의 SNS 상향비교 측정을 해

Mai-Ly 외(2014)의 상향비교의 측정도구를 정

소라와 명호(2017)가 인스타그램 이용자에

따른 상향비교경험에 맞추어 재구성한 척도를

재수정하여 활용하 다. 정소라와 명호(2017)

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 는 팔로잉한

계에서의 게시물과 댓 에 한 상향비교에

을 두었으나, 본 연구에서는 모든 SNS에

서 팔로우 는 팔로잉한 계 내 게시물과

댓 에 한 상향비교경험에 해 알아보았다.

SNS 상향비교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

있으며, 구체 인 문항의 로는 ‘SNS에 올라

온 게시물과 나의 일상을 비교하게 된다.’,

‘SNS에서 게시물을 하다 보면 나는 그들만

큼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다.’ 등이 있다.

Likert식 5 척도로 SNS을 이용하면서 상향비

교 경험의 정도에 따라 (1 )에서 ‘ 그

지 않다’ (5 )까지 ‘매우 그 다’ 를 표시하여

높은 수는 SNS 상향비교 경험이 많음을 의

미한다. 정소라와 명호(2015)의 연구에서 문

항 내 합치도(Cronbach's α)는 .91 으며, 본

연구에서는 .885로 확인되었다.

SNS 이용강도

기 성인의 SNS 이용강도 측정을 해

Ellison, Steinfield, 그리고 Lampe(2007)의 페이스

북 이용강도 척도(Facebook Intensity Scale)를 최

정화(2012)의 일반 SNS 이용 강도로 척도로

수정한 연구를 활용한다. SNS 이용강도 척도

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SNS 사용

시간, SNS 소통사람의 수, SNS 속빈도 그리

고 SNS 연계인식을 묻는 4개의 하 역으로

구성되어 있다. 구체 인 문항의 로는 ‘SNS

는 내 삶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크다.’, ‘SNS를

한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상과 단 된 느

낌이 든다.’ 등이 있다. Likert식 5 척도를 사

용하여 SNS 이용강도 수 에 따라(1 )에서

‘ 그 지 않다’(5 )까지 ‘매우 그 다’ 를

표시하 으며, 높은 수는 SNS 이용강도의

높은 수 을 의미한다. 최정화(2012)의 연구의

문항 내 합치도(Cronbach's α)는 .85이었고,

본 연구에서는 .827로 확인되었다.

한국 CES-D

기 성인이 지각하는 우울을 측정하기

해 Radloff(1977)의 CES-D 척도를 겸구, 최상

진, 양병창(2001)가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번안

한 한국 CES-D를 사용하 다. CES-D 척도는

총 20문항이며 하 구성요인은 신체 운동

하(7), 정감정(4), 인 계 실패감(4), 우울감

정(5)로 구분되어 있으며, 이 4개의 정

감정을 측정하는 (4, 8, 12, 16)을 역채 문항

으로 포함한다. 구체 인 문항의 로는 ‘평소

에 아무 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 다.’,

‘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 다.’

등이 있다. Likert식 4 척도로 우울정도에 따

른 (1 )에서 ‘극히 드물게’ (4 )까지 ‘거의

부분’ 으로 높은 수는 우울을 지각하는 정

도가 높은 수 을 의미한다. 홍미경(2018)의

연구의 문항 내 합치도(Cronbach's α)는 .893

이었고, 세부 요인1의 신체 하가 .811, 세

부 요인 2의 정 정서가 .821, 세부요인 3

의 인 실패감이 .794, 세부요인 4의 우울

정서는 .634이었다. 본 연구에서는 .947로 확인

되었다.

분석방법

본 연구는 기 성인의 COVID-19 스트 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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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우울에 미치는 향에서 SNS 상향비교와

이용강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

한다. 수집된 자료를 SPSS 21.0 로그램과

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

하며, 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. 먼 인구

통계학 정보를 기술통계 상 분석을 실

시하여 COVID-19 스트 스가 SNS 상향비교를

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자 매

개효과 분석 차인 Baron과 Kenny(1986)의 3

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. 다음으로

COVID-19 스트 스가 SNS 상향비교에 미치는

향을 SNS 이용강도가 조 요인인지 확인을

하여 측변인과 거변인의 평균 심화를

한 후,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상호작용

을 확인하고자 한다(Aiken, West & Reno, 1991).

최종 으로 Hayes(2017)의 모형7을 사용하여

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. 이를 통

해 COVID-19 스트 스가 SNS 상향비교를 매

개로 우울에 미치는 향이 SNS 이용강도에

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.

결 과

기술통계 상 분석

본 연구는 변인인 COVID-19 스트 스, SNS

상향비교, 우울, SNS 이용강도간의 계를

확인하기 해 Pearson의 률상 분석을 구

하 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 다. Rea와

Parker(2014)는 상 계수가 γ=.20 이상으로 나

타나면 보통 수 의 상 을 나타낸다고 하

다. 표 2를 통하여 COVID-19 스트 스는 SNS

상향비교(γ=.209, p<.01), 우울(γ=.210, p<.01)

과 보통 수 의 유의한 정 상 으로 련

이 있음을 알 수 있고 SNS 이용강도(γ=-.190,

p<.01)와 약한 수 으로 유의한 부 상 을

알 수 있었다. SNS 상향비교는 SNS 이용강도

(γ=.239, p<.01)와 보통 수 의 유의한 정

상 이 있고 우울(γ=.418, p<.01)과는 강력한

정 상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. 본 연구에

사용된 변인들 간의 상 이 통계 으로 의미

가 있음을 확인하 다.

한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여 평균, 표 편

1 2 3 4

1. COVID-19 스트 스 1

2. SNS 상향비교 .209** 1

3. SNS 이용강도 -.190** .239** 1

4. 우울 .210** .418** .020 1

평균 3.609 2.695 2.097 1.974

표 편차 .508 .981 .781 .715

왜도 -.190 .093 .633 .698

첨도 .196 -.642 -.051 -.129

**p<.01

표 2. 기술통계 상 계 (N=28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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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, 왜도 첨도를 표 2에 제시하 다. 각 변

인들은 왜도 -.190 ∼ .695, 첨도는 -.642 ∼

.196의 값으로 값 2와 7을 넘지 않으므로

정규성 가정에 충족되며(Curran, West & Finch,

1996),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만족하여 분석에

합함을 표 2에서 확인하 다.

매개효과 검증

COVID-19 스트 스와 우울간의 계에서

SNS 상향비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

Baron과 Kenny(1986)에 의해 제시된 3단계 다

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분석결과를 표 3에

제시하 다. 3단계에서 COVID-19 스트 스가

우울에 미치는 향력이 2단계 보다 감소함을

확인하 다(β=.133, t=2.403, p<.05). 이러한

결과를 살펴볼 때, COVID-19 스트 스가 우울

에 미치는 향에서 SNS 상향비교가 부분매개

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.

도출된 매개효과의 통계 인 유의성을 검증

하기 해 부트스트래핑(Bootstrapping)을 실시

하 고(Shrout & Bolger, 2002) 이에 따른 분석

결과를 표 4에 제시하 다. 표본 재 추출을

5,000번으로 실시한 결과, 본 연구의 간 효과

계수가 .108으로 나타났으며 95% 신뢰구간의

하한 값은 .045, 상한 값은 .181로 신뢰구간에

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SNS 상향비교가

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.

조 효과 검증

COVID-19 스트 스와 SNS 상향비교와의

계에서 SNS 이용강도의 조 효과를 살펴보고

자 계 회귀분석을 하 으며(Aiken et al.,

1991), 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 다. 다

회귀분석에서 발생되는 다 공선성의 문제를

최소화시키기 하여, COVID-19 스트 스와

SNS 이용강도를 평균 심화(Mean Centering)하

경로
간 효과 95% 신뢰구간

Effect SE LLCI ULCI

COVID-19 스트 스→SNS 상향비교→우울 .108 .035 .045 .181

표 4. SNS 상향비교의 매개효과에 한 부트스트래핑 결과

측변인 거변인
비표 화계수

β t R2 F
b SE

1단계 COVID-19 스트 스 SNS 상향비교 .403 .113 .209 3.556*** .043 12.643***

2단계 COVID-19 스트 스 우울 .296 .083 .210 3.559*** .044 12.666***

3단계
COVID-19 스트 스 우울 .188 .078 .133 2.403*

.192 32.334***

SNS 상향비교 우울 .287 .041 .391 7.053***

*p<.05, ***p<.001

표 3. COVID-19 스트 스가 우울에 미치는 향에서 SNS 상향비교의 매개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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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,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분석하 다. 1단

계에서는 COVID-19 스트 스를 투입하 으며,

2단계에서는 COVID-19 스트 스와 SNS 이용

강도를 투입하 으며,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

항을 추가 투입하 다. 그 결과, COVID-19 스

트 스와 SNS 이용강도의 상호작용 항은 통계

으로 유의한 정 효과를 나타내었고(Β=.129,

p<.05), 상호작용 항으로 인한 변화량의 설명

력도 유의하 다(ΔR2=.014, ΔF=4.506, p<.001).

이는 COVID-19 스트 스가 SNS 상향비교에

미치는 향력이 SNS 이용강도의 수 에 따라

유의미하게 조 된다고 할 수 있다.

더 나아가 COVID-19 스트 스와 SNS 상향

비교와의 계에서 SNS 이용강도의 정도에 따

른 기울기가 어떠한 양상으로 달라지는지 살

펴보고자 하 다. 이를 하여 SNS 이용강도

거

변인
측변인

비표 화계수
β t R2 ΔR2 ΔF

b SE

SNS

상향

비교

COVID-19 스트 스(A) .205 .058 .209 3.556*** .043 .043 12.643***

COVID-19 스트 스(A) .258 .056 .263 4.598***

.124 .080 25.390***

SNS 이용강도(B) .283 .056 .289 5.039***

COVID-19 스트 스(A) .258 .056 .264 4.630***

.138 .014 4.506***SNS 이용강도(B) .278 .056 .284 4.985***

(A) × (B) .129 .061 .119 2.123*

*p<.05, ***p<.001

표 5. COVID-19 스트 스와 SNS 상향비교 간의 계에서 SNS 이용강도의 조 효과

그림 2. COVID-19 스트 스와 SNS 상향비교 간의 계에서 SNS 이용강도의 조 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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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정도를 상, , 하(M+1SD, M, M-1SD) 수

으로 구분하여 COVID-19 스트 스가 SNS 상

향비교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는 단순회귀선

의 기울기를 그래 로 나타내었다. 이는 그림

2에 제시하 다. 그림 2를 살펴보면 SNS 이용

강도가 높은 수 일수록 COVID-19 스트 스

가 증가할 때, SNS 상향비교는 더 많은 증가

폭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(b=0.359,

t(280)=4.860, p<.001; b=0.258, t(280)=4.710,

p<.001; b=0.157, t(280)=2.132, p<.05).

이와 같은 결과는 COVID-19 스트 스가 커

질수록 SNS 상향비교가 높아지는데, SNS 이용

강도의 수 에 따라 COVID-19 스트 스와

SNS 상향비교에 미치는 향력이 유의미하게

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. 즉, COVID-19 스

트 스가 크고 SNS 이용강도의 수 이 높으면

SNS 상향비교가 심화 될 수 있다.

조 된 매개효과 분석

조 된 매개효과의 검증은 독립변인과 조

변인의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인에 한

향력이 없음을 가정할 때, 매개변인의 간 효

과 수 에 따라 경로의 유의성을 통하여 알

수 있다(정선호, 서동기, 2016). 회귀분석에서

COVID-19 스트 스와 SNS 이용강도가 우울에

직 으로 미치는 상호작용항의 향력을 확

인한 결과,      로 유의미하지

않았다. 이에 매개된 조 효과 분석을 실시하

지 않고,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 된 매개효

과 분석을 실시하 다.

COVID-19 스트 스와 SNS 이용강도의 상호

작용이 SNS 상향비교의 매개경로를 거쳐 우울

에 미치는 조 된 매개효과 검증을 하여 Ha

yes(2017)가 제안한 PROCESS Macro Model 7을

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. COVID-19 스트

스가 SNS 상향비교를 매개변인으로 우울에

미치는 향력이 SNS 이용강도 수 에 따라

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고자 하 으

며,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 다. COVID-19

스트 스가 SNS 상향비교에 미치는 향(b=.4

83, p<.001)과 SNS 상향비교가 우울에 미치는

향력이 b=.287(p<.001)로 확인되어 SNS 상향

비교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

변인
거변인: SNS 상향비교

b SE t

COVID-19 스트 스 .483 .110 4.383***

SNS 이용강도 .355 .071 4.988***

COVID-19 스트 스 × SNS 이용강도 .332 .152 2.083*

변인
거변인: 우울

b SE t

COVID-19 스트 스 .188 .078 2.403*

SNS 상향비교 .287 .041 7.053***

*p<.05, ***p<.001

표 6. 조 된 매개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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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. 한 COVID-19 스트 스와 SNS 이용강

도의 상호작용항이 SNS 상향비교에 미치는

향(b=.332, p<.05)이 유의미하여 조 효과를 확

인할 수 있었다. 이는 COVID-19 스트 스가 S

NS 상향비교를 매개로 우울에 향을 미치면

서 이와 동시에 COVID-19 스트 스와 SNS 이

용강도가 SNS 상향비교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

과가 유의미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. 즉, COVI

D-19 스트 스가 SNS 상향비교를 통하여 우울

에 미치는 간 인 향력이 SNS 이용강도에

의해 조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.

조 된 매개효과의 통계 인 유의성을 검증

하기 하여 부트스트래핑(Bootstrapping)을 실

시하 고 SNS 이용강도로 조 된 SNS 상향비

교의 조건부 간 효과를 확인하 으며 이를

표 7에 제시하 다. SNS 이용강도가 낮은 집

단에서는 SNS 상향비교의 조건부 간 효과가

95%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여 통계 으로

유의미하지 않았지만 SNS 이용강도가 평균인

집단과 높은 집단에서는 SNS 상향비교의 조건

부 간 효과가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 으로

유의미함을 확인하 다. 이는 SNS 상향비교의

간 효과가 SNS 이용강도의 수 에 따라 조

된다는 것을 의미한다.

논 의

본 연구는 20 와 30 에 해당하는 기 성

인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COVID-19 스트

스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. 더

나아가 이 계에서 SNS 상향비교가 SNS 이

용강도에 의해서 조 된 매개효과를 가지는

것을 검증하 다.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토

로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논의하

고자 한다.

첫째, COVID-19 스트 스, SNS 상향비교, S

NS 이용강도, 그리고 우울 간의 상 을 확인

하 다. 구체 으로 COVID-19 스트 스는 SN

S 상향비교 우울과 정 으로 유의미한 상

을 나타내었다. COVID-19와 련한 스트

스를 경험하는 것은 자신도 감염될 수 있다는

두려움, 사회 거리두기에 한 불편감, 방역

수칙을 지키지 않는 타인에 한 분노 등을

경로 SNS 이용강도
간 효과 95% 신뢰구간

b SE boot LLCI boot ULCI

COVID-19 스트 스

→ SNS 상향비교 → 우울

M-1SD .064 .047 -.021 .168

Mean .139 .038 .067 .215

M+1SD .214 .062 .077 .329

표 7. 조 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

그림 3. COVID-19 스트 스와 우울의 계에서

SNS 이용강도를 통한 SNS 상향비교의 조 된 매

개효과 모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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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험한다는 의미이다. 이를 한 수단으로

해소하지 못하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

으며, 반 로 우울에 취약한 사람이 COVID-19

와 같은 상황에서 스트 스를 더 쉽게 경험할

수도 있다. 이는 COVID-19 이 에 비하여 최

근에 우울지수가 체 으로 높아졌다는 국민

정신건강실태조사(보건복지부, 2021)의 보고를

뒷받침하는 결과이다. 한, 일반 인 스트

스와 우울 간의 상 에 해 연구했던 선행연

구들(김나 , 우종민, 2006; 박경, 2009; 박 례

외, 2019; 양 외, 2020; 이은정 외, 2019; 정

주리 외, 2015)의 결과를 COVID-19와 련한

스트 스의 역으로 집 하여도 우울과의 상

이 입증됨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둘째, COVID-19 스트 스가 SNS 상향비교

를 매개로 우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

것을 확인하 다. 구체 으로 COVID-19 스트

스가 SNS 상향비교의 상승을 측하고 이는

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스

트 스가 SNS 상향비교와 정 상 이 있다는

서경 (2011)의 연구와 상향비교가 우울, 불안

과 같은 부정 정서를 야기한다는 장은 과

한덕웅(2004)의 연구, 그리고 SNS 이용이 상향

비교를 매개로 우울에 향을 미친다는 임혜

린(2020)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. 본 연구

는 여기에서 스트 스의 범 를 COVID-19와

련된 것으로 집 하여도 우울과 련이 있

음을 확인하 다. COVID-19 스트 스를 더 많

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SNS를 사용할 때, 더

상향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다. 이때, SNS에 게

시된 타인의 사진이나 을 보면서 상 으

로 자신의 상황을 비 하게 되고, 결국 우울

로 이어지는 것이다.

셋째, COVID-19 스트 스와 SNS 상향비교

의 계를 SNS 이용강도가 조 하는 것으로

확인되었다. COVID-19 스트 스가 SNS 상향

비교를 증가시키는데, SNS 이용강도의 수 이

높은 집단에서의 향력이 SNS 이용강도의 수

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커지는 양상을 보

다. 이와 같은 결과는 스트 스가 사회비교

와 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(서경 , 이경순,

2010; Buunk & Gibbons, 1997)과 SNS 이용강도

가 높을수록 상향비교를 많이 한다는 정소라

와 명호(2017)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

다. 더 나아가 COVID-19 스트 스가 SNS 상

향비교, SNS 이용강도 간의 계가 구체 으

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한 것이

라고 볼 수 있다. 즉, COVID-19 스트 스는

SNS 이용강도와 서로 상호작용하여 SNS 상향

비교에 미치는 향이 조 된다는 것이다.

넷째, COVID-19 스트 스가 SNS 상향비교

를 통하여 우울에 미치는 간 인 향력이

SNS 이용강도에 의해 조 되는 것을 확인하

다. 이는 COVID-19 스트 스가 SNS 상향비교

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과 으로 우울감을 더

크게 경험하게 되는데, 그 향력은 SNS 이용

강도의 수 이 높을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

타났다. 즉, SNS 이용강도의 수 이 낮은 집단

(Mean-1SD)에서는 SNS 상향비교의 간 효과가

유의미하지 않을 정도로 낮게 나타났으나, SN

S 이용강도의 수 이 보통(Mean)인 집단에서는

SNS 상향비교의 간 효과가 유의미해졌다.

한, SNS 이용강도의 수 이 높은 집단(Mean+1

SD)에서는 SNS 상향비교가 가지는 간 효과의

크기가 보통인 집단보다 증가한 것을 확인하

다. 이는 SNS 이용강도가 COVID-19 스트

스와 SNS 상향비교 간의 계를 조 하는 것

에서 더 나아가 COVID-19 스트 스가 SNS 상

향비교를 통하여 우울에 미치는 간 인

향력이 SNS 이용강도에 의해 조 된다는 것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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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미한다. 즉, COVID-19로 인하여 스트 스를

크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SNS 공간에 게

시되는 타인의 게시물을 보고 자신의 상황과

비교하면서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데, SNS와

물리 ․감정 으로 더 착되어 있는 경우엔

그 정도가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. 이와 같은

결과는 Yue 외(2021)의 연구에서 COVID-19 스

트 스와 상향비교가 련이 있다고 한 것과

일치하는 것이다. 한, 상향비교를 하는 것이

부정정서, 외로움, 고립감 우울로 이어진다

고 한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며(임

혜린, 2020; Jordan et al., 2011; Mai-Ly et al., 20

14), SNS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더 많은 상향

비교를 한다는 Lee(2014)의 연구를 지지하는

것이다.

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통하여 다음

과 같은 의의 시사 을 발견하 다. 첫째,

본 연구에서는 COVID-19 스트 스가 SNS 상

향비교를 매개로 하여 우울에 향을 다는

것을 밝혔다. 특히, 그간의 연구들은 다양한

상황을 포 하는 개념의 일반 인 스트 스에

집 해 온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COVID-19와

련된 스트 스에 을 두었다는데 의의가

있다. COVID-19로 인하여 정부의 고강도 거리

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

스는 우울을 야기시켜 ‘코로나 블루’라는 용

어가 사회 으로 용인되고 있지만, 이를 구체

으로 확인한 연구는 드물었다.

정원우와 류석진(2020)은 COVID-19로 인하

여 면상담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담 장에서

화상담만으로도 우울감을 낮출 수 있다고

하 다. COVID-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

사람들의 정신건강을 하여 화상이나 화

등의 비 면 상담을 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

는 것을 의미한다. 한, 두 변인 간의 계를

SNS 상향비교가 매개하는 것을 확인한 것은

COVID-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의

정신건강을 해 SNS의 특성을 바로 알고 사

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.

팬데믹 상황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기 성인

내담자의 경우, 구체 인 개입을 하여 생활

패턴을 탐색할 때 SNS를 사용하는 양상에

한 것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

다. 내담자가 SNS를 사용하고, 여기에서 상향

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

인 에 한 가지로 드러난다면, 내담자가 가

지고 있는 SNS 공간에 한 지각을 재구성할

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. 정소

라와 명호(2017)는 SNS 상향비교가 자동 으

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 다. 이는 SNS를 사

용하는 사람들이 타인의 게시물을 보면서 자

신도 모르게 상향비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

이다. 이때, SNS 상의 게시물이 ‘ 정 이고

좋아보이도록 편집된 결과물’이라는 것을 내

담자가 이해하고, SNS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

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자신의

처지를 덜 비 하게 되고, 결과 으로 우울감

을 경험하는 수 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게

되는 것이다.

둘째, COVID-19 스트 스와 SNS 상향비교

간의 계를 SNS 이용강도가 조 한다는 것을

밝힘으로써 SNS 상향비교에 한 SNS 이용강

도의 구체 인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. 본

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은 SNS를 보기만 하고

반응은 하지 않는 경우와 게시물에 댓 을 달

거나 직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등 소통을 하

고 있는 경우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골고루

표집되었다. 이는 SNS를 이용하는 정도가 다

양한 표본을 확보하 다는 뜻이다. 이를 본

연구에서 SNS 이용강도라는 변인으로 수치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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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 COVID-19 스트 스와 SNS 상향비교 간

의 계에서 조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

한 것이다. 즉, SNS를 장시간동안 는 자주

이용할 뿐만 아니라 SNS에서 소통하는 사람들

과 친 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수 이

강할수록 SNS 상향비교를 더 많이 하게 된다

는 것이다. SNS 이용강도가 높은 사람들은 가

상공간에서 계 맺은 타인이 SNS 상에 업로

드한 게시물과 댓 등에 의해 향을 받는다.

이는 가상세계에서 맺어진 계가 SNS 이용자

의 실에 향을 다는 의미이다.

표 인 SNS 에 하나인 인스타그램 이

용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, 개인의 의

도와 상 없이 인스타그램 공간에서 상향비

교를 경험하는 것이 정서에 이 될 수 있

다고 하 다(정소라, 명호, 2017). 따라서,

COVID-19로 인하여 스트 스를 겪는 사람들

이 SNS 상향비교를 덜 경험할 수 있도록 SNS

를 이용하는 강도를 이는 것이 요하다고

할 수 있다. 여기에서 이용강도는 단순히 SNS

를 이용하는 시간, 빈도 등 물리 인 역뿐

만 아니라 SNS 상에서 소통하는 계와 얼마

나 가깝게 여기는지를 포함한다. 즉, SNS 상에

서 경험하는 ‘좋아보이게 편집된’ 세계와 SNS

를 이용하는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실의

세계를 구분하고 정서 으로 분리될 수 있도

록 도와야 상향비교를 덜 할 수 있게 된다는

것이다. SNS 이용강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SNS

바깥의 실에서 인 계나 사회 역할에

집 할 수 있도록 도와 다면, 그 사람이 속

한 사회를 통해 세상에 한 이해를 바르게

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. 이를 통하여 SNS를

사용하더라도, 편집된 세계와 자신의 실을

덜 비교하게 되며,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

기 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.

셋째, COVID-19 스트 스가 SNS 상향비교

를 통하여 우울에 미치는 간 인 향력이

SNS 이용강도에 의해 조 된다는 것을 검증하

다. 특히, SNS 이용강도와 우울이 직 으

로 유의미한 상 을 보이지 않음에도 두 변인

이 서로 향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구

체 인 모형으로 확인하 다는데 그 의의가

있다. COVID-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

구나 스트 스를 경험할 수 있고, 이는 우울

로 이어지기 쉽다. 이때, 우울의 수 을 낮추

기 하여 내담자의 SNS 이용강도를 빈도, 시

간, 정서 으로 융합된 정도를 구체 으로

악하고 SNS를 사용하면서 어떤 느낌을 느끼는

지 등을 종합 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. 이

를 통해 내담자의 실감각을 발달시키기

하여 우선 으로 개입할 역에 해 단할

수 있게 된다. SNS에 한 이용강도를 인다

면, SNS 안의 세계와 실의 세계에 한 경

계가 명확해짐으로써 SNS에서 상향비교를 덜

하게 되고, 이는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

이다. 더 나아가, 사회에서 경제 , 문화

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기 성인들이 발달

된 실감각을 토 로 SNS를 응 으로 활용

할 수 있다. 즉, SNS에 넘쳐나는 정보들 필

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선택하여 받아들일 수

있다는 의미이다.

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

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. 첫째,

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 문항에 응답하도

록 진행하 다. 기 성인기는 사회 년생에

해당하는 시기로, 주변으로부터 이해와 신뢰

를 얻음으로써 친 감을 형성하는 것이 주된

발달 과업이다. 이를 감안한다면, 응답자들이

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 해 사회 으

로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응답하 을 가능성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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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. 혹은 설문 문항들을 통하여 연구자의

기 에 맞추기 한 응답을 하 을 가능성이

존재한다.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찰자 평정,

실험, 인터뷰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

것이다.

둘째, 본 연구는 표본 추출을 통하여 모수

의 특징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조사 분석을

실시하 다. 이를 하여 총 280부의 자료를

사용하 고, 체 문항 수의 5배수를 충족하

는 표본을 확보하 다. 그러나, 본 연구에 참

여한 기 성인의 연령 비율이 20 와 30

가 약 1:2 정도를 보임으로써 다소 고르지 않

다는 은 모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신 해야

할 여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. 따라서 추

후에는 이와 같은 부분을 고려하여 체 모수

를 변할 수 있는 표본을 확보하여 연구를

보완할 필요가 있다.

마지막으로, 본 연구는 성요안나와 명호

(2016)가 제언한 바에 따라 특정 SNS에 국한하

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 다. 그럼에도 불구하

고 조사결과,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체 연구

참여자의 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특

정 SNS에 편 되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. 따

라서 모든 SNS에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일

반화하기 해서는 다양한 SNS 사용자를 표본

으로 확보하여 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

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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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-19 Stress and

Depression in Young Adults: The Mediation Effects

of SNS Upward Comparison Moderated by SNS Usage Intensit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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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ole of SNS upward comparison and SNS usage intensity

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-19 stress and depression in young adults. The main findings are as

follows: First, COVID-19 stress, SNS upward comparison, and depress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

each other. SNS usage intensit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OVID-19 stress and positively correlated

with SNS upward comparison, but not with depression. Second, COVID-19 stress had a significant effect

on depression, which was partially mediated by SNS upward comparison. Third, SNS intensity moderated

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-19 stress and SNS upward comparison. Finally, the indirect effect of

COVID-19 stress on depression via SNS upward comparison was moderated by SNS usage intensity.

Several implications for the depression of young adults in the COVID-19 pandemic were discussed.

Key words : young adults, COVID-19 stress, SNS upward comparison, SNS usage intensity, depression


